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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3. 5. 4.(목) 11:00 이후(5.5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5. 4.(목)

‘22년도 택배/소포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
- ’21년에 이어 일반택배는 ‘우체국 소포’, 기업택배는 ‘용마로지스’ 최우수

 
- 배송의 신속성·피해처리 기간·화물 사고율 부문에서 높은 평가

- 소극적 고객지원·직영차량 확보 부족 등은 개선 필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20개 업체 및 우체국 

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“2022년도 택배/소포 서비스평가 결과”를 발표

하였다.

 ㅇ 택배/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

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,

 ㅇ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3개(개인 → 개인, 기업 → 개인)와 

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(기업 → 기업)로 구분하여 

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자료 수집,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를 대상

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. 

 ㅇ 평가 항목은 서비스 과정품질과 결과품질 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, 

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(고객사)의 신뢰도, 응대의 친절성 및 적극성 

등을 평가하였고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 및 안전성과 종사자 

보호, 코로나-19 등 감염병 예방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. 

□ 평가 결과, 일반택배 분야에서 C2C(개인 → 개인) 부문은 ‘우체국 소포’가 

최고점, ‘CJ 대한통운’, ‘한진택배’가 우체국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, 

‘롯데 글로벌로지스’가 그 뒤를 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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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B2C(기업 → 개인) 부문에서는 ‘CJ 대한통운’, ‘우체국 소포’, ‘한진택배’가 

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고, ‘롯데 글로벌로지스’가 그 뒤를 이었다.

 ㅇ 기업택배 분야(B2B)에서는 ‘용마택배’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, 

‘동진택배’, ‘합동택배’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< 2022년도 택배/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>

일반택배
기업택배(B2B)

C2C B2C
A++ - - A++ -
A+ 우체국 - A+ 용마
A CJ대한통운, 한진 CJ대한통운, 우체국, 한진 A 동진, 합동
B++ 롯데 롯데 B++ 경동, 성화, 일양
B+ 경동, 일양, 합동 로젠, SLX, 일양, 쿠팡, 합동 B+ 고려, 한샘, 협동조합
B 로젠 경동 B -

C++ - 한샘 C++ -
C+ - - C+ 건영
C - 대신, 천일 C -

D++ - - D++ -

  * 동일 등급 내 업체명 가나다순

 ** C2C는 개인과 개인 간 배송, B2C는 온라인쇼핑·홈쇼핑업체 등과 개인 간 배송

□ 평가 항목별로는 배송의 신속성(일반택배 94.0점, 기업택배 91.8점), 소비자 

및 고객사 피해 처리기간(일반택배 94.3점, 기업택배 96.4점), 화물 사고율

(일반택배 98.1점, 기업택배 97.5점) 등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,

 ㅇ 고객 요구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적극 지원성(일반택배 71.8점, 기업택배  

78.9점), 배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직영차량 확보비율(일반택배 49.1점, 

기업택배 57.9점) 등의 항목은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.

 ㅇ 특히, 일반택배의 경우에 작년에 다소 저평가되었던 종사자 보호수준이 

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기업택배에서도 고객사의 신뢰도 평가점수가 

전년 대비 향상되었다.

 ㅇ 다만, 일반택배 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작년에 비하여 소폭 

하락하였고, 기업택배 분야도 홈페이지 구축, 화물추적 시스템 수준 

등 인프라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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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* 일반택배 종사자 보호수준 : (’21년) 80.2점 → (’22년) 85.4점

     기업택배 고객사의 신뢰도 평가점수 : (’21년) 76.5점 → (’22년) 81.7점

 일반택배 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 수준 : (’21년) 79.6점 → (’22년) 78.2점

 ㅇ 한편, 일반택배 시장 점유율 80%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업체(CJ, 롯데, 

한진, 로젠, 우체국)와 나머지 택배사들 간의 평균점수 차이는 감소 추세로, 

일정 수준 서비스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.

   * (’20년) 88.1:74.2(13.9점차) → (‘21년) 89.9:79.0(10.9점차) ⟶ (‘22년) 89.8:80.7(9.1점차)

□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, 미흡한 점에 

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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